	통권 제 752호
	연중제23주일
	September 9, 2007 (다해)

	주일미사:  일요일 오후 12:30 

           (St. Patrick’s Parish)

미사후 모임: 일요일 오후 1:30 (친교실)
레지오: 월요일 오전 10:30 (St. Joseph Hall)
	유타 한인 천주 교회

(http://club.catholic.or.kr/kccu)
	주소: 1068 West 400 South

     Salt Lake City, UT 84104
본당신부: Father Stanislaw Herba
본당전화: 1-801-523-6179

       1-801-521-6831
사목회장: 김천기 베드로(523-6179)

성모회장: 김정 로사 (733-9791)

E-mail: pchanho@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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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봉사자

연중제23주일
 (9/9)
연중제24주일
(9/16)

해설

이영숙(젬마)
이영숙(젬마)
제 1 독서

이종욱(아오스딩)
윤인우(베네딕도)
제 2 독서

박찬호(바실리오)
윤진숙(아네스)
성혈

이정면(어거스틴)

유동영(세실리아)
최병주(도미니까)
김정선(희순루시아)
기도

정은주(베로니까)
김정(로사)
복사

김선영(엘리사벳)

안소영(테레사)
안소영(테레사)
전형준
봉헌

성준경(바오로)

김선화(엘리사벳)
강대명(토마스)
강은희(젬마)
반주
정선영(이레네)
정선영(이레네)
(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이번주 (9/9)

44
211
497
286
다음주 (9/16)

287
217
190
68
( 다과준비

이번주(9/9)
Pot-luck
다음주(9/16)
강대명(토마스),강은희(젬마) 가정

	
	누구에게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인생을 꿈꾸다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가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살면서 내려놓는 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 제 1 독서

▥ 지혜서, 9,13-18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화답송
◎주님, 주님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정녕 천 년도 주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쓸어 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도 같나이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 가나이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주님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희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저희에게 잘되게 하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 제 2 독서

▥ 필레몬서, 9-10.12-17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얼굴이 주님 종 위에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알렐루야.
( 복음
†   루카복음. 14,25-33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영성체송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책

176
420
46
( 생명의 말씀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세계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에서 자주 다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친정 가정에서 배운 태도나 규칙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해가 되는 옛것들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만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루카 14,25-33)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할 때는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앞자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제베대오의 아들 야보고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삯꾼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마르 1,16-20). 게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관원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루카 5,27-28). 
   그러나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마음이 가는 것만 보이고, 마음이 가는 쪽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학력, 더 나아가 교만함, 질투심, 욕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자신에게 방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걷어 내어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   김지영사무엘 신부·미아3동성당 주임-
	
	( 본당소식 및 안내
· 교무금: 이종욱/이젬마, 강대명/강은희, 김세호/김정, 유베로니카, 유세실리아
· 9월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11시에 Saint Joseph Hall에서 이종욱선생님 지도로 2007년도 교리교육이 시작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오늘오후 8시 Cathedral of the Melelaine (331 East South Temple St.) 성당에서 신동일씨의 오르간 연주회가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9월16일 미사후 친교실에서 9월 성모회가 있습니다.
( 사목회 임원 명단
사목회장

김천기

베드로

523-6179

고문
이정면

아오스딩

521-7656
부회장

강대명

토마스

521-6831

총무

전상웅

프란치스코

264-4226
재무

박찬호
바실리오
440-0034
재무차장

김일주

도미니꼬
520-979-9162

전례부장

강은희

젬마

521-6831
전교부장

박종수

베드로

263-8866

섭외부장

남석현

마테오

663-3780

성가대장

유동영

세실리아

572-6949

교육부장

이종욱

아오스딩

487-8960

레지오단장
김정선
희순루시아
523-6179

성모회장

김정

로사

733-9791

청년회장

황덕현
다미아노
213-249-3626
( 광고

이조

Owner: 이운영(마이클), 이정민(미카엘라)

Phone: 474-0047

Address: 3300 S. 700 E,

Salt Lake City
대한여행사
Owner: 박종수(베드로)
Phone: 263-8866
Address: 3900 South 292 East
Salt Lake City
파레스마켓
Owner: 정귀경(레베카)
Phone: 973-7055
Address: 3500 S. Redwood Rd.
Salt Lake City
떡집
Owner: 오준화
Phone: 985-2991
Address: 255 South State St.
Clearfield
장수장
Owner: 한영순(엘리자벳)
Phone: 467-7778
Address: 2701 South State St.
Salt Lake City
Best Burger
Owner: 최병주(도미니카)
Phone: 295-0222
Address: 1015 North 500 East
North Salt Lake
Norge Village Laundromat
Owner: 이종욱(아오스딩), 

       이영숙(젬마)
Phone: 487-8960
Address: 825 East 2100 South
Salt Lake City
Malcom Clarke

Realtor

Phone: 502-9059 (C)

       467-9000 (O)

Address: 2733 E. Parley’s way      Suite 202
Fantastic Sams (미용실)

Owner: 우성숙(엘리사벧)
Phone: 263-0983

Address: 655 West 5300 South

Murray, UT84123
Dirk's Dry Cleaners
Owner: 장인철
Phone: 487-8548
Address: 1871 South 700 East
Salt Lake City
Ocean City Chinese Cuisine

Owner: 유항량 (베드로)

Phone: 801-278-6898

Address: 1919 E, 4800 S,

UT84117
Realtor

Owner: 김영 (율리안나)

Phone: 801-450-1842

Address: 448 E Winchester Suite 425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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